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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트�모던(Tate�Modern)�미술관�관장



프란시스�모리스(Frances�Morris)는�1987년�큐레이터로,�테이트와�첫�인연을�맺었습니

다.�그리고�2016년�1월,�최초의�‘영국인’이자�‘여성’이라는�수식어를�안고�새로운�디렉터�자

리에�오르게�됩니다.�그동안�테이트가�현대미술의�최전선에�이름을�올릴�수�있도록�주요한

공로를�세운�것을�인정받은�결과입니다.�미술관에�새로운�이미지가�필요할�때마다�참신한

기획과�도전으로�적절한�기회를�만들어낸�것이�주효했습니다.

그는�2007년�루이스�부르주아(Louise�Bourgeois),�2012년�쿠사마�야요이(Yayoi

Kusama)에�이어�2015년엔�아그네스�마틴(Agnes�Martin)까지�주요�작가의�대규모�회고

전을�성공적으로�치른�베테랑�큐레이터이기도�합니다.�주어진�역할에�충실하고,�적재적소

에서�자신의�강점을�어필해온�모리스.�이제�하나의�전시나�소장품이�아닌�거대한�현대미술

관을�진두지휘하게�된�그를�만나�포부와�계획에�대해�들어보았습니다.



Q.�테이트�모던�신관�개관�소식은�한국�현대미술계에서도�큰�반
향을�일으켰습니다.�많은�사람들이�테이트�모던을�방문하기�위
해�런던을�찾기도�했는데요.�이번�개관에�대해�더�자세히�말씀해
주실�수�있을까요?

개관�후�멋진�한�주를�보냈습니다.�테이트�모던이�우주의�중심인�것처럼�느껴지는�순간이었

어요.�국적,�연령,�언어를�불문하고�세계�곳곳에서�방문객들께서�미술관을�찾아�주셨습니

다.

Q.�테이트�모던의�관장으로서,�신관�개관의�하이라이트는�무엇
이었다고�생각하시는지요?�개관식�전�중점적으로�고려한�사항
은�무엇인지,�그러한�고려가�어떠한�결과로�이어졌는지도�궁금
합니다.

런던에�오래된�미술관이�아닌�아름답고�우아한�신축�현대미술관이�들어선다는�소식을�축하

하는�떠들썩한�분위기가�있었죠.�어떤�면에서는�이러한�신과�구의�완벽한�조합은�최신�작품

부터�100년�전의�작품까지�아우르는�미술관의�다양한�소장품에서도�잘�나타납니다.

테이트�모던의�가장�중요한�역할은�
더�많은�사람들이�시각�미술과�접촉할�수�있도록�돕고,�

그�과정에서�새로운�방식을�찾는�것입니다.
-�프란시스�모리스�-



Q.�신관�개관으로�달라진�점은�무엇이�있나요?�미술관�공간은
어떻게�변화했습니까?

기존�건물인�보일러�하우스(Boiler�House)는�3개의�층에서�신축�스위치�하우스(Switch

House)로�연결됩니다.�방문객들이�두�건물�사이를�오가는�광경은�환상적이죠.�지하에�위

치한�탱크(Tanks)를�비롯하여,�새로�마련된�매력적인�공간들도�많습니다.�호기심을�자아내

거나�환영받는�느낌을�주는�공간에서�사람들과�어울리거나�상호작용하고�학습하며�토론할

수�있습니다.�조용한�사색을�위한�아름다운�갤러리들도�있죠.�신관을�증축하면서�미술관�큐

레이터들은�훌륭한�선정위원회의�도움을�받아�소장품도�증설했습니다.�국제적인�미술품과

여성�작가의�작품,�멋진�신작�설치�작품들을�더�보실�수�있습니다.�현재�전시�중인�훌륭한�작

품들의�75%는�2000년부터�소장한�작품들입니다.

Q.�테이트�모던의�새로운�관장으로서,�21세기에�테이트�모던이
갖는�가장�중요한�역할은�무엇이라고�생각하시는지�듣고�싶습니
다.

현재�테이트�모던의�가장�중요한�역할은�더�많은�사람들이�시각�미술과�접촉할�수�있도록�돕

고,�그�과정에서�새로운�방식을�찾는�것입니다.�지금은�일방적인�전달의�시대라기보다는,

사람들로�하여금�미술관에서�시간을�보내며�의견을�공유하고�직접�참여할�수�있도록�권하

는�시대입니다.�저희가�갖춘�뛰어난�소장품들과�수많은�새�관객들을�연결하는�촉매제�역할

을�테이트�모던이�할�수�있을�것이라고�생각합니다.

Q.�테이트�모던의�미래에�대해�어떻게�생각하시는지요?

앞으로�몇�년간의�테이트�모던에�대한�저의�비전은�지금보다도�더�국제적이고�보다�다양성

을�갖춘�미술관입니다.�전통적인�현대�미술의�맥락을�지속적으로�확장시켜�전�세계의�다양

한�관점들을�망라하고자�합니다.�예술을�신선하고�흥미로운�방식으로�바라볼�수�있는�엄청

난�기회입니다.�예술품을�전시할�수�있는�공간이�훨씬�넓어진�지금,�모든�방문객들이�테이

트�모던에서�자신들이�가장�좋아하는�작품들을�볼�수�있다는�점에서도�기쁘지만,�새로이�접

하는�놀라운�작품들도�준비되어�있으며,�미래�예술계의�아이콘이�될�작품들도�접할�수�있을

것입니다.



Q.�터바인�홀(Turbine�Hall)에서�전시�중인�필립�파레노(Philippe
Parreno)의�작품과�이번�프로젝트�및�설치�작품을�위한�파레노와�다분
야�전문가들의�협업에�대해�말씀해주실�수�있을까요?

필립�파레노는�미래를�내다보는�예술가입니다.�파레노는�놀라운�신기술과�자신의�아이디어

를�결합해�훌륭한�예술�작품을�만들죠.�그의�상상력에는�끝이�없습니다.�문학,�드라마,�필름,

과학,�음악,�퍼포먼스에�관심을�갖고�있으며,�다른�사람들의�재능을�매우�협력적인�방식으

로�이끌어냅니다.�이번�프로젝트는�예술가�한�명의�작품이지만,�파레노는�독특한�능력과�경

험들을�망라하여�작품으로�만들어�내는�감독에�가까운�역할을�합니다.�현대미술의�흥미로

운�점�중�하나는�사람들이�작품으로부터�즉각적인�반응을�기대하는�경우가�많다는�사실입

니다.�그런데�이�프로젝트는�사람들이�작품을�훨씬�오랫동안�감상하며�받아들이도록�합니

다.�사람들이�앉을�수�있도록�바닥에�카펫이�깔려�있으며,�하루�중�어떤�시간대에�와도�좋고,

10분�동안�있어도�한�시간을�머물러도�괜찮습니다.�방문객들의�경험은�저마다�완전히�다를

것입니다.�하나의�패턴이나�리듬이�설정된�작품이�아니라�시간이�지나며�진화하고�변화하

기�때문에�작품을�감상하며�유일무이한�경험을�할�수�있습니다.

Q.�테이트�모던은�파트너십을�통해�기업들과�협력하고�있습니다.�“현
대�커미션�2016:�필립�파레노”�전이�대중과�예술가들에게�어떤�의미로
다가갈�것이라고�생각하시는지요?

테이트�모던은�파트너십을�통해�우리�시대의�위대한�예술가들과�터바인�홀에서�멋진�프로

젝트를�진행할�수�있었습니다.�터바인�홀�전시를�맡은�예술가들은�매번�예상하지�못한�작품

을�내놓았습니다.�저는�그�점이�멋지다고�생각합니다.�터바인�홀과�같은�전시�공간은�전�세

계에�하나뿐이기�때문에,�이�공간을�맡은�예술가는�누구든�작업�방식에�변화를�주게�되죠.

현대자동차는�실험과�도전을�지지하는�지원�환경을�제공해�왔습니다.�10년�동안�이러한�커

미션들을�적극적으로�지원하는�현대자동차와의�파트너십을�통해�올해나�내년만을�계획하

는�데�그치지�않고�향후�10년�동안�어떠한�방식으로�이러한�프로젝트를�펼쳐�나갈�것인지에

대해�생각할�수�있습니다.�이러한�비전을�자유롭게�펼쳐�나가는�것은�흥미진진한�일입니다.



Q.�미술관과�기업�간의�이상적인�관계는�어떠한�것이라고�생각
하십니까?

짚고�넘어가야�할�가장�중요한�점은,�테이트�모던에게�완전한�자유가�주어진다는�사실입니

다.�현대자동차와의�후원�관계도�존중과�신뢰를�바탕으로�진행되고�있습니다.�현대자동차

는�실험과�혁신의�가치를�중시하며�예술이�우리�생활의�중심에�있어야�한다는�단단한�믿음

을�가지고�파트너십을�이어나가고�있습니다.�■�with�ARTINPOST



Installation�view�of�Expanded�Painting
Photo�courtesy�Tate�Photography



테이트�모던(Tate�Modern)�디렉터(관장)�프란시스�모리스(Frances�Morris)는�1958년

런던�태생입니다.�모리스는�케임브리지�대학교(University�of�Cambridge)에서�미술사

를,�코톨드�미술학교(Courtauld�Institute�of�Art)에서�석사�학위를�받았습니다.�1987년

테이트�갤러리(Tate�Gallery)�큐레이터를�시작으로,�테이트�모던�디스플레이�수장(2000-

2006),�콜렉션�디렉터로�연이어�재직했습니다.�2016년�1월부터�그는�최초의�영국인이자

여성�관장으로�임명돼�역할을�수행하고�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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